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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입니다.

​저는 CJ의 무책임한 갑질횡포의 피해 당사자로서 CJ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국
회 앞에서 1인 시위를 4주째 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 산자위 간사 홍의락 의원은,
CJ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극렬히 반대 하고 있습니다.

CJ 때문에 1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생겼는데도,홍의락 의원은  “이는 기업과 기업의 문제로 
국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CJ 이재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CJ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홍의락 의원의 태도에 분노로 인해 말도 더듬고 대화중에 눈물의 호소를 했
지만 저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추석연휴에 받아온 2500여명의 서명서를 가지고 갔지만 비아냥만 들었습니다.

아래는 관련 영상입니다.

영상 보기

​

하루에 보넬 수 있는 메일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본 발신자 "모비프렌 대표이사"메일 주소는 임시

로 만든 것입니다.

​메일 회신을 원하시면 jwheo@mobifren.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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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

​

허주원/대표이사  Juwon Heo / CEO

(주)모비프렌    MobiFren Co.,Ltd
경북 구미시 인동52길 88   88, Indong52gil,  Gumi, Gyeongbuk, Korea 730-300
Mobile : 010-7352-5270  Mobile :+82 10 7352 5270
Tel   :    054-474-2220  Tel    :  +82 54 474 2220 (ext.400)
Fax  :    054-474-2251      Fax    :  +82 54 474 2251
E-Mail : jwheo@mobifren.com    Email : jwheo@mobifren.com
Website : www.mobifren.com   Website
:  www.mobifren.com 

(주)모비프렌 서울지사  MobiFren Co.,Ltd, Seoul Office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  3F,Samyoung Bldg,437,Teheran-ro,Gangnam-gu,Seoul,
Korea
(삼영빌딩 3층)

TEL  :   02-336-2220  TEL  :+82-2-336-2220 

(주)지티텔레콤이 (주)모비프렌으로        Please be noted that the company name of GT
Telecom changed to MobiFren

 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All the other information are the same as before.​ 

​

이 메일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전달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CJ의 고질적인 갑질황포 근절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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